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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15.(월)

중동·유럽 사례로 본 한국 난민 제도의 
과제…법무부·서강대 공동 포럼 개최

- 법무부·서강대,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개최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와 한국 난민정책의 과제’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UN 총회가 난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념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중동 지역의 난민 발생 현황과

이를 수용하는 주변 국가, 특히 유럽의 난민정책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서강대 김진영 교수)’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2부는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법무부 이정미 난민정책과장)’,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

(UNHCR 감나영 법무담당관)’,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어필 

이일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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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에 있다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난민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

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포스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2-2110-4155)

난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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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포스터


